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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학업  자기효능감, 비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능력의 정도와 그 계를 확인하고,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연구 상은 D시의 2학년 간호학생 404명으로, 구조화된 자가보

고 형식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6년 5월 2일부터 2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ANOVA, t-test, Scheffe test, Person’s 상 계수와 multiple stepwise regression로 분석하 다. 연구결과 간호학

생의 학업  자기효능감은 5  만 에 평균 3.08(0.42) , 비  사고성향은 평균 3.38 (0.38) 이었고 문제해결능력의 총

은 평균 102.42(13.50) 이었다. 학업  자기효능감, 비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능력 간에는 유의한 상 계가 나타났다. 

학업  자기효능감은 성별(t=4.53, �=.034), 학 (F=14.42, �<.001), 인 계(F=8.25, �<.001)와 공만족도(F=18.42,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비  사고성향은 성별(t=8.07, �=.005), 학 (F=4.57, �=.011), 인 계(F=8.82, 

�<.001)  공만족도(F=13.16,�<.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문제해결능력은 학 (F=8.58, �<.001), 인 계

(F=6.63, �=.001)와 공만족도(F=14.20,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간호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은 비  사고성향과 학업  자기효능감의 순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51.7%이었다. 따라서 간호학생의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시키기 해 학업  자기효능감과 비  사고성향의 향상을 한 교육 로그램과 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

하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and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the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A descriptive research

design was employed in this study. The participants were 404 sophomore nursing students in D city, who were 

surveyed between May 2 and May 20, 2016,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 The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WIN

21.0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t-test,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the academic self-effica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were found. In academic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der, academic credit,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The 

problem solving abilit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academic credit,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The regression model explained 51.7% of the effect on the problem solving 

ability. Academic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were factors influencing the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Based on these results, to increase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an educational program and strategy for improving the academic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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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의학  정보기술 발달 등 변하는 의료 환경과 다양

한 질병  간호 상자의 특성은 간호사에게 효과 이

고 기술 인 간호 제공과 함께 통합 인 문제해결능력을 

요구하고 있다[1]. 문제해결능력은 복잡하고 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목 에 맞게 지식을 활용해 정보를 탐색

하고 조직화하는 지  능력으로[2,3], 간호사의 요한 

역할  하나이다. 간호학생은 졸업 후 부분이 간호사

로 취업하기 때문에 임상실무 장에서 상자의 문제를 

효율 으로 해결하기 해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 것

이 요하므로[4] 간호교육에서는 간호학생의 문제해결

능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략을 모색해야 한다. 

간호사는 간호 장에서 신속하고 명확한 문제해결 능

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 리 요구에 능숙하게 처할 

수 있도록 비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5,6]. 비  사

고는 평가와 분별을 한 논리 인 사고를 의미하며, 특

히 비  사고성향은 문제해결의 과정과 의사결정을 유

도하기 해 비  사고를 요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단하는 개인 인 성향[7] 는 지  열정, 지  정직

함, 신 함과 객 성을 지니고 문제 상황에 극 으로 

참여하려는 경향  기질로 정의된다[8]. 간호교육의 목

표는 주어진 다양한 상황에서 정보를 종합하고 자율 으

로 단하는 능력, 의견을 논리 으로 제시하는 능력과 

이러한 능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성향을 갖춘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9] 간호학생의 비  사고성향

을 확인하는 것은 요한 의의가 있다.

한편,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낙천 인 소신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응과정

에서 생기는 복합 인 문제에 효과 이고 건설 으로 

처할 수 있다[10]. Bandura[11]가 정의한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과제수행에 필요한 행 를 조직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한 단으로, 구체 인 상황에서의 자

신감(self-confidence)과 유사한 개념이다[12]. 자신의 능

력에 한 개인의 확신정도를 의미하는 자신감은 그 능

력을 필요로 하는 행 를 할 때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효능에 한 단을 결정하게 한다[11,12]. 간호활동에

서 이러한 자신감은 환자 간호 시 질 으로 수  높은 

간호를 제공할 가능성을 높이므로[10] 간호학생들의 자

기효능감에 한 수 을 악하는 것이 요하다. 

McLaughlin, Moutray와 Muldoon[13]은 학업성취와 

수행을 사정하는데 자기효능감 도구가 일반 이지만, 간

호교육에서는 학업  자기효능감을 확인하는 것이 좀 더 

유용하다고 하 다. 학업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주어

진 학습과제를 성공 으로 달성하기 하여 과제 수행에 

필요한 행동을 조직, 실행하고 조 하는 개인의 신념을 

의미한다[14]. 학업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학습상황

에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를 가지고 과제를 완성하도록 

유도하는 학습동기이고[15,16], 학업성취도를 측하는 

변인이 되며[12,16], 학습자의 지식과 수행을 연결시키

는 요한 요인이다[11,17]. 학업성취 수 이 높은 학생

들은 학업달성의 이유를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 등의 학

업  자기효능감으로 보기 때문에 학업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에 미치는 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18]. 따라

서 학습자의 학업 수행  성취수 에 향을 미치는 학

업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능력에 요한 향을 미친

다고 할 수 있다.

간호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한 선행연구는 비  

사고성향, 창의성, 자기효능감과 질문 해요인[19,20]

등 이들 요인간의 련성을 확인하 다. 그리고 문제해

결능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탄력성과 의사소

통능력[4], 비  사고성향[21,22], 학업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자기주도  학습태도[23]를 확인하는 일부

의 선행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간호학생의 학

업  자기효능감, 비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능력의 

련성과 향에 을 둔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생을 상으로 학업  자기효

능감, 비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이 어느 정도 되

는지 악하고, 각 변수 간의 상 계  문제해결능력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간호학생의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수 략과 로그램 개발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시행하 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 은 간호학생의 학업  자기효능감, 비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능력을 악하고, 문제해결능

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함이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학생들의 학업  자기효능감과 비  사

고성향  문제해결능력을 확인하고 비교한다.



간호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591

둘째, 간호학생들의 일반  특성에 따른 학업  자기

효능감과 비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과

의 차이를 악한다.

셋째, 간호학생들의 학업  자기효능감과 비  사

고성향  문제해결능력과의 상 계를 확인

한다.

넷째, 간호학생의 학업  자기효능감과 비  사고

성향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향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학업  자기효능감, 비  사

고성향  문제해결능력의 정도  그 계를 밝히고, 학

업  자기효능감과 비  사고성향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 상은 D시 소재 3개 학 간호학과에서 기본

간호학을 수강하는 2학년 학생으로 임의 표출하 고, 

2016년 5월 2일부터 2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 다. 상

자의 윤리  고려를 해 자료는 연구에만 사용될 것과 

비 이 보장됨을 사 에 설명하 다. 자료는 학교별로 

상자가 모인 장소에 연구자가 방문하여 연구목 을 설

명한 후 수집되었으므로 연구 상의 무작  추출에 어려

움이 있어 연구에 자발 인 참여에 동의한 학생 체에

게 자가보고 형식의 설문지를 배부하 다. 연구 상 수

는 G*power 3.1.9.2를 이용하여 효과크기 .15, 유의수  

.05, 검정력 .95, 측변수 10으로 산출한 결과 최소 172

명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상자는 총 433명으로 연구에 

필요한 표본수보다 많았으나, 임의 표집된 표본 집단 내

에서 계통  오차를 최소화하기 하여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29부를 제외한 40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2.3 연구도구

2.3.1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주어진 학습과제를 성

공 으로 달성하기 해 과제 수행에 필요한 행동을 조

직, 실행하고 조 하는 개인의 신념이다[14]. 학업  자

기효능감을 측정하기 해 Kim과 Park[17]이 개발한 5

 척도의 28문항을 사용하 다. 하 역은 자신감, 자

기조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

항은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의 

Likert 척도이며, 수가 높을수록 학업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Cronbach's α=.7

9～.87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87이었다.

2.3.2 비판적 사고성향

비  사고성향은 Yoon[6]이 개발한 7개 하 역

의 27문항으로 지 열정, 신 성, 자신감, 체계성, 지

공정성, 건 한회의성, 객 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

항은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의 

Likert 척도이다. 측정값의 수가 높을수록 비  사고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Yoon[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4이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87이었다.

2.3.3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은 Heppner와 Petersen[24]의 Problem 

Solving Inventory(PSI)를 Chun[25]이 번역한 6  척도

(‘ 으로 동의함’ 1 에서 ‘  동의하지 않음’ 6 )

를 사용하 다. 문제해결자신감(11문항), 근-회피 양

식(16문항), 개인의 통제력(5문항)과 3개의 여과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어 32문항을 분석에 사용하 다. 하

역별 수는 각 문항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되며 문제

해결자신감은 11-66 , 근-회피 양식은 16-96 , 개인

의 통제력은 5-30 이다. PSI의 총 수는 3개 하 역

의 합계 수로 32-192 이며, 개인의 문제해결능력의 

정도를 반 한다. 문제해결능력의 총 수가 75  보다 

낮을수록 상자가 자신을 효율 이며 성공 인 문제해

결자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101  보다 높을수록 

자신을 효율 이고 성공 인 문제해결자로 지각하지 않

는 것을 말한다. PSI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89이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88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21.0 통계 로그

램을 이용하 다. 일반  특성, 학업  자기효능감, 자아

탄력성, 비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능력은 빈도, 백분

율, 평균  표 편차로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

성에 따른 학업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비  사고

성향과 문제해결능력은 t-test와 ANOVA로 분석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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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검정은 Scheffe로 분석하 다. 각 변수들 간의 상

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 으며 

문제해결능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 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는 총 404명으로 여학생(87.6%)이 남학생

(12.4%) 보다 많았고, 나이는 평균 20.41세로 종교가 있

는 학생(68.8%)이 종교가 없는 학생보다 많았다. 학 은 

‘평  3.0-3.9’가 69.6%, 입학 동기는 ‘높은 취업률’이 

39.4%, 인 계는 ‘좋은 편이다’가 51.2%로 가장 많았

다. 공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59.2%로 가장 높

았다(Table 1).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Gender Female 354(87.6)

Male 50(12.4)

Age ≥20 222(55.0) 20.41±2.07

≤19 182(45.0)

Religion Yes 126(31.2)

No 278(68.8)

Academic ≥4.0 55(13.6)

credit 3.0-3.9 281(69.6)

≤2.9 68(16.8)

Application School grade 66(16.3)

motivation Recommendation 95(23.5)

Service spirit 49(12.1)

High employment rate 159(39.4)

Other 35( 8.7)

Interpersonal Good 207(51.2)

relationship Usually 190(47.1)

Bad 7( 1.7)

Satisfaction Satisfied 239(59.2)

with nursing Usually 148(36.6)

as a major Dissatisfied 17( 4.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404)

3.2 학업적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

제해결능력 정도

상자의 학업  자기효능감, 비  사고성향과 문

제해결능력 정도를 분석한 결과 학업  자기효능감은 5

 만 에 평균 3.08 이었다. 학업  자기효능감의 하

 역별 평균 수는 과제난이도 선호 2.83, 자기조  

효능감 3.32, 자신감 3.10으로 나타나 3개 역  자기

조  효능감 역의 수가 가장 높고, 과제 난이도 선호 

역의 수가 가장 낮았다. 

비  사고성향은 5  만 에 평균 3.38 으로 하

역별 평균 수는 지  열정 3.40 , 신 성 2.85 , 

자신감 3.40 , 체계성 3.14 , 지  공정성 3.71 , 건

한 회의성 3.42 , 객 성 3.76 으로 나타나 객 성 

역의 수가 가장 높고, 체계성 역의 수가 가장 낮았다.

문제해결능력은 32-192  범 에서 평균 102.42 이

었다. 하 역별 평균 수는 근-회피 양식 50.78 , 

개인의 통제력 18.29 , 문제해결자신감 33.35 으로 나

타났다(Table 2).

Variables/Categories

Category

mean

score

Category

sum

score

Mean±SD Mean±SD Range

ASE 3.08±.42 86.29±11.63 41-129

 Preferred task difficulty 2.83±.53 28.30±5.34 10-45

 Self-regulatory efficacy 3.32±.52 33.23±5.16 14-49

 Confidence 3.10±.69 24.77±5.52 8-40

CTD 3.38±.38 91.20±10.20 62-125

 Intellectual eagerness 3.40±.57 16.99±2.85 6-25

 Prudence 2.85±.60 11.40±2.41 6-18

 Self-confidence 3.40±.54 13.58±2.14 6-20

 Systematicity 3.14±.62 9.41±1.86 4-15

 Intellectual fairness 3.71±.52 14.85±2.09 5-20

 Healthy skepticism 3.42±.52 13.69±2.07 7-20

 Objectivity 3.76±.52 11.28±1.56 6-15

PSA 3.67±.39 102.42±13.50 44-147

 Approach avoidance style 3.83±.46 50.78±7.43 21-80

 Personal control 3.35±.70 18.29±3.50 5-29

 Problem solving confidence 3.85±.37 33.35±5.58 14-49

Table 2. Level of academic self-effica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N=404)

 ASE, Academic Self-Efficacy; CT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SA, Problem Solv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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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academic self-effica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404)

ASE CTD PSA

Mean±SD
t or F(p)

Scheffe
Mean±SD

t or F(p)

Scheffe
Mean±SD

t or F(p)

Scheffe

Gender
Female 3.07±.43

4.53(.034)
3.36±.37

8.07(.005)
102.73±13.41

1.44(.231)
Male 3.20±.36 3.52±.41 100.28±14.07

Age
≥20 3.07±.41

.25(.616)
3.35±.37

2.23(.316)
102.95±12.35

.75(.387)
≤19 3.09±.44 3.41±.38 101.78±14.79

Religion
Yes 3.13±.40

2.09(.149)
3.43±.37

2.96(.086)
101.37±12.40

1.13(.289)
No 3.06±.43 3.36±.38 102.90±13.96

Academic

credit

≥4.0
a
 3.26±.49

14.42(<.001)

a>b>c

3.44±.38
4.57(.011)

a,b>c

97.02±16.25
8.58(<.001)

a<b<c
3.0-3.9

b
3.10±.39 3.40±.37 102.38±12.84

≤2.9
c

2.87±.40 3.26±.38 106.97±12.20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a

3.16±.41
8.25(<.001)

a>b

3.45±.35
8.82(<.001)

a>b

100.13±13.99
6.63(.001)

a<b
Moderate

b
3.00±.42 3.30±.39 104.69±12.70

Bad
c

3.04±.46 3.18±.26 108.71± 6.87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Satisfied
a

3.18±.41
18.42(<.001)

a>b,c

3.45±.36
13.16(<.001)

a>b,c

 99.67±14.16
14.20(<.001)

a<b,c
Usually

b
2.95±.37 3.27±.37 105.87±11.62

Dissatisfied
c

2.82±.59 3.20±.46 111.12±7.96

ASE, Academic Self-Efficacy; CT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SA, Problem Solving Ability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결능력

일반  특성에 따른 학업  자기효능감은 성별(t=4.53, 

�<.05), 학 (F=14.42, �<.001), 인 계(F=8.25, �<.001)

와 공만족도(F=18.42,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 이 높을수록, 인 계

가 좋은 편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공에 만족

하는 경우가 보통이거나 불만족하는 경우보다 학업  자

기효능감이 높았다.

비  사고성향은 성별(t=8.07, �=.005), 학

(F=4.57, �=.011), 인 계(F=8.82, �<.001)  공만

족도(F=13.16,�<.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

생이 여학생보다, 학 이 4.0 이상이거나 3.0 이상인 경

우가 3.0 미만인 경우보다, 인 계가 좋은 편이 보통

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공에 만족하는 경우가 보통

이거나 불만족하는 경우보다 비  사고성향이 높았다.

문제해결능력은 학 (F=8.58, �<.001), 인 계

(F=6.63, �=.001)와 공만족도(F=14.20,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 이 높을수록, 인 계가 좋

은 편이 보통인 경우보다, 공에 만족하는 경우가 보통

이거나 불만족하는 경우보다 문제해결능력이 높았다

(Table 3).

3.4 학업적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향 및 

문제해결능력 간의 상관관계

상자의 변수 간 상 계를 분석한 결과 학업  자

기효능감은 비  사고성향(r=.58, �<.001)과 순상

계를, 문제해결능력(r=-.61, �<.001)과 역상 계를 

나타냈다. 비  사고성향은 문제해결능력(r=-.67, 

�<.001)과 역상 계를 나타냈다. 즉 학업  자기효능

감과 비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academic self-effica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N=404)

ASE

r(p)

CTD

r(p)

CTD .58(<.001) -

PSA -.61(<.001) -.67(<.001)

ASE, Academic Self-Efficacy; CT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SA, Problem Solving Ability

3.5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자의 문제해결능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

하기 해 문제해결능력을 종속변수로 하고 문제해결능

력과 유의한 상 계를 나타낸 학업  자기효능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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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성향과 일반  특성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

, 인 계, 공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  회

귀분석을 하 다. 

독립변수 간 다 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독립

변수들 사이의 상 계는 .179～-.670으로 나타났으며 

.80 이상인 변수는 없었다.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도 1.51로 10보다 작아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

고, Durbin Watson은 1.950으로 자기상 의 문제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능력을 설명하는 회귀모형은 통계 으로 유

의하 고(F=58.99 �<.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
2
)는 .517로 설명력은 

51.7% 이었다. 간호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은 비  사고성향(β=-0.480)과 학업  자기효

능감(β=-0.327)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Predictors of problem solving ability

B S.E. β t Adj R
2 F

(�)

ASE -10.427 1.358 -.327 -7.681 .517 58.99

(<.001)

CTD -17.157 1.520 -.480 -11.288

ASE, Academic Self-Efficacy; CT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학업  자기효능감과 비  

사고성향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상의 학업  자기효능감의 평 은 5  만

에 3.08 으로, 간호학생들은 간보다 조  높은 학업

 자기효능감을 나타냈다. 이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의 간호학생을 상으로 한 Kim과 Park의 연구[26]

3.21  보다는 낮고, 간호학과 1학년과 4학년 재학생을 

상으로 연구한 Lee[27]의 3.09 과는 유사하 다. 

한 본 연구 상자의 학업  자기효능감은 성별, 학 , 

인 계와 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여학

생보다는 남학생의 경우, 학 이 높을수록, 인 계가 

좋은 편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공에 만족하

는 경우가 보통이거나 불만족하는 경우보다 학업  자기

효능감이 높았다. 이는 Sim과 Oh의 연구[23]에서 남학

생의 학업  효능감 수가 더 높고, Lee의 연구[27]에

서 공에 만족하는 경우가 학업  효능감이 가장 높았

다는 결과와 유사하 으나 학 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는 결과와는 상이하 다. 학업  자기효능감

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에서 높은 이유는 간호 문성에 

한 인식 확   성 고정 념의 변화를 통해 남학생들의 

간호 문직에 한 자부심 증가가 학업에 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하 역별 평균 수는 자

기조  효능감 3.32 , 자신감 3.10 , 과제난이도 선호 

2.83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Kim과 Park의 연구[26]

와 치 생과 학생을 상으로 한 Nam과 Choi의 연구

[28]와 일치하고, 자기조  효능감이 높고 자신감이 가

장 낮은 Sim과 Oh의 연구[23]와는 차이가 있었다. 과제

난이도 선호는 학업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목표를 선택하

고 설정할 때 어떤 수 의 난이도를 선호하는지 측정하

는 것으로[17], 본 연구에서 과제난이도 선호 역의 

수가 낮은 것은 학생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를 피하

고 자신이 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도 하는 것은 지식정보화 시 의 학교육에서 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특히 간호학생들이 정확하며 분별

력 있게 정보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고, 총체 인 간호

를 수행하는 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간호사로 비시키

기 해 실제 임상상황과 유사한 학습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극 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학

업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하

고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상자의 비  사고성향은 5  만  에 평

균 3.38 이었다. 간호학과 3, 4학년을 상으로 한 

Kim[29]의 평균 3.59 과 경력 1년 이상 간호사를 상

으로 연구한 Park, Chung과 Kim[5]의 3.77  보다 낮고, 

문  간호학생을 상으로 연구한 Jeong, Kim과 

Seong[30]의 3.39 과는 유사하 다. 이는 연구 상자

의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  

사고성향이 상승하고[31]임상실습을 하는 3, 4학년 간

호학생과 경력 간호사는 임상실무 경험을 통해 임상  

근거에 본인의 지식을 활용하면서 추론하는 능력이 증가

하기 때문에 임상실무 경험이 없는 2학년 간호학생보다 

비  사고성향이 향상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비  사고성향 하 역은 객 성(3.76), 지  공정성

(3.71), 건 한 회의성(3.42), 지  열정(3.40),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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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체계성(3.14), 신 성(2.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29]에서 3, 4학년 간호학생의 경우 객 성

(3.89), 지  공정성(3.78), 건 한 회의성(3.65), 자신감

(3.60), 지  열정(3.59), 체계성(3.43), 신 성(2.70)의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지  열정과 자신감 역

만 순서가 바 고 나머지 역은 수의 순 가 같았다. 

객 성은 추측보다는 타당한 근거를 토 로 생각하고 결

론을 도출하는 태도로써[32]본 연구에서 객 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실무에서 근거 심의 간호를 강조하

는 경향에 향을 받았고[5], 임상상황을 객 으로 

단하려는 간호사의 자세와 련이 있다[3]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체계성과 신 성 역의 수가 가장 낮은 

것은 Park과 Chung[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체계

성은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조직 이며 순서에 

을 맞추어 주의 깊게 탐구하려는 비  사고성향으

로 문제해결에 요한 태도이다. 그리고 신 성은 일처

리를 성 히 하지 않고 타당하고 충분한 근거를 확보할 

때까지 심사숙고하여 정확하고 효율 으로 의사결정하

고 업무를 수행하는 비  사고성향의 요한 태도를 

의미한다[5-6]. 신 성은 다른 역에 비해 나이의 향

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반 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수가 더 높다[32]. 본 연구에서 체계성과 신 성의 수

가 다른 하 요인에 비해 낮은 수의 결과는 간호학과 

수업이 비 인 사고와 조직 이고 탐구를 통한 학습방

법이기 보다 암기 주로 이루어져 체계성이 부족하고

[31], 학년 간호학생들이 문제의 핵심과 신 하게 근

거를 단하는 능력이 부족함을 의미하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간호문제를 해결하는 요한 태도인 체계성과 신

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 본 연구 상자의 비  사고성향은 성별, 학 , 

인 계  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남

학생이 여학생보다, 학 이 4.0 이상이거나 3.0 이상인 

경우가 3.0 미만인 경우보다, 인 계가 좋은 편이 보

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공에 만족하는 경우가 보

통이거나 불만족하는 경우보다 비  사고성향이 높았

다. 이러한 결과는남학생[30]과 인 계가 좋은 학생

[32], 평균평 이 좋은 학생[21,29], 간호학 공에 만족

하는 경우[22,29,33]비  사고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나 본 연구결과와 부분 으로 일치한다. 공에 만족

하는 학생들은 간호학에 지  열정이나 호기심과 자신감

을 가지고 임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태도는 비  사

고성향 하 요인들로 공만족도가 높으면 비  사고

성향도 강할 것으로 기 할 수 있다[34]. 인 계가 좋

은 학생은 극 인 태도로 호기심을 갖고 타인을 하

므로 이러한 성향은 일상생활에서 비  사고를 시작하

게 하는 동기 인 부분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35].

문제해결능력 척도는 32-192  범 로 총 수가 low 

score(32-75 )인 경우 자신을 효율 이고 성공 인 문

제해결자로 지각하고, medium score(76-100 )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간 수 의 문제해결자로 지각하

며, high score(101-192 )는 자신을 성공 인 문제해결

자로 지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25]. 본 연구에

서 문제해결능력의 평균 수는 102.42 으로 이는 본 

연구의 상자들이 자신의 문제해결능력을 부정 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1학년에서 4학년 간호

학생을 상으로 연구한 Ma의 연구[21]에서 상자들이 

자신의 문제해결능력 정도를 아주 정 으로도 부정

으로도 보지 않고 간에 속한다고 평가한 결과(평균

수 93.93 )와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하 역별 

평균 수는 근-회피 양식 50.78 , 개인의 통제력 

18.29 , 문제해결자신감 33.35 이었고, Ma의 연구[21]

에서는 근-회피 양식 44.44 , 개인의 통제력 20.01 , 

문제해결자신감 29.48 으로 나타났다. 근-회피 양식

(최소 16 에서 최  96 )의 두 연구결과가 포함되어 

있는 medium score(37-51 )는 문제에 근하고 회피하

는 성향이 간 수 인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통제력(최

소 5 에서 최  30 )의 평균 수도 medium 

score(16-20 )에 속해 있으며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자신의 감정과 행동들을 리하는 수 이 간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두 연구결과가 유사하 다. 문제해결

자신감에서는 두 연구결과에 차이가 있었다. 문제해결자

신감(최소 11 에서 최  66 )의 medium score(22-29

)는 문제해결능력에 해 간 수 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high score(30-66 )는 문제해결능

력에 자신감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본 연구 상자들이 

Ma[21]의 연구 상자  2학년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

의 평균 수인 29.66  보다 높아 문제해결에 한 자신

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본 연구 상자의 문제해결능력은 학 , 인

계와 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학 이 높

을수록, 인 계가 좋은 편이 보통인 경우보다, 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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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는 경우가 보통이거나 불만족하는 경우보다 문제

해결능력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 이 높을수록[22], 

인 계가 좋고[21], 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된다는 선행연구[19,21]와 유사한 결과이다.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은 학습과 학

교생활에의 응을 통해 길러지는 부분이며 원만한 교우

계를 유지하는 것과 높은 공만족도와 련이 있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간호교육 장에서는 학생들이 공

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좋은 인간 계를 유지할 수 있

도록 하여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환경

을 조성하고 유지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들은 비  사고성향이 높을수

록, 학업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해결능력에 가장 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  사고성향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업

 자기효능감, 학습동기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증

가한다는 선행연구결과[23]와 유사하고, Yang의 연구

[22]에서 비  사고성향을 문제해결능력의 요 변인

이라고 하 으므로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업  자기효능감과 비  사고

성향은 간호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하는 측요인

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간호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학업  자기효능감과 비  사고

성향을 확인하 다. 학생들이 간호 역에서 부딪히게 

될 수많은 상황에서 문제해결력을 높이기 해서는 학업

 자기효능감을 포함한 정 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

고, 비  사고성향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교

육은 학생들의 학습 이해력과 학업성취를 증진시키고, 

복합 인 의료 환경에 히 처함과 동시에 양질의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학생들의 학업  자기효능

감과 비  사고성향에 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필

요하며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환경의 

조성과 교육 로그램 개발을 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학업  자기효능감, 비  사

고성향과 문제해결능력의 정도와 계를 확인하고 문제

해결능력에 향을 악하기 해 시행된 서술  조사연

구이다.

연구결과 간호학생의 학업  자기효능감, 비  사

고성향과 문제해결능력은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

며, 변수들 간에는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문제해결능력은 학 , 인 계와 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 이 높을수록, 인 계

가 좋은 편이 보통인 경우보다, 공에 만족하는 경우가 

보통이거나 불만족하는 경우보다 문제해결능력이 높았

다. 문제해결능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  사고

성향과 학업  자기효능감의 순으로, 51.7%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따라서 간호교육자는 복잡해진 간호 상황과 다양해진 

상자의 건강 리 요구에 간호학생들이 효과 으로 

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비  사고를 증진시

키고, 학업 인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정의 개발과 효과 인 교수 략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 

본 연구는 일개 지역 2학년 간호학생을 편의 표출하

여 연구하 기에 연구결과를 확  해석하는 데에 제한이 

있다. 추후 연구 상자를 확 하여 연구를 반복할 필요

가 있고, 간호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 략  교육 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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